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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할때 중요한 요인중 하나는 날씨같다. 

어떤 날씨냐에 따라 야외가 되든 실내가 되든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강진의 숨은 명소는 어딜까 검색하던 중 발견하게 된 강진 미술관. 

미술에 조예가 있는건 아니지만 이곳저곳 여행을 다닐 때마다 기회가 되면 방문을 하곤 했는데 

영국의 대영박물관, 로마 바티칸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도 가봤으며 네덜란드 렘브란트 미술관과 고흐 미술관등 다양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다

녀봤기에 강진에 있는 미술관/박물관이 있다는 소식은 궁금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거기다 개인 미술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어떤 작품을 전시하고 오픈 하게 되었나 하는 호기심에 가족들과 기대반 궁금증 반으로 방문하였다.

강진 미술관은 2018년 10월 김재영 관장님이 그동안 수집해온 미술품과 작품들을 전시했다고 하는데

강진군 보은산 아래 5,188㎡ 부지에 연면적 519.97㎡ 규모의 본관, 전시관, 북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한눈에도 아름다운 청색 기와지붕을 한 한옥외관의 본관은 멋스럽고 고풍스러운 느낌에 한국적 감성을 갖기에 충분해서 해외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건

물 외관부터 차별성이 느껴졌다.

또한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자연석들과 처음으로 보는 규화목(나무화석)이라는 작품은 자연이 뽐내듯 알려주는 대작을 보는 기분이다.

미술관 정원에는 초대형 세종대왕 동상이 설치돼 있는데 높이 6.3m, 폭 4.8m, 무게만 12.6t 인 세종대왕 동상은 국내 최대 규모로

박물관을 더욱 웅장하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했다. 개인적으로 세종대왕 동상 때문에 개인미술관이란 생각이 들지 않지 않았던거 같다.

더불어 미술관/박물관 본관 오른쪽 부분엔 다산 정약용선생의 전신 동상이 세워져 강진에 유배를 왔지만 학문을 닦으며 후배를 양성하신 그 뜻을 기리

는데 세종대왕 동상과 함께 미술관의 자랑일거란 생각이 들었다.

본관의 전시실이라고 된 부분은 문이 잠겨있어 야외에 전시된 작품들만 살피고 윗쪽으로 이어진 언덕길로 올라갔다. 

왠지 작품들이 더 있을 거 같은 느낌은 틀리지 않았고 역시나 자그마한 한옥 전시실과 넓게 펼쳐진 잔디마당이 있었다. 

이곳은 나중에야 알게 된 북한작품을 전시해둔 북한관으로 근대 6대 부호로 알려진 동은 김충식의 별장을 새로 단장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그곳을 서성이며 둘러볼때 어떤 어르신께서 오시며 우리 가족을 향해 이곳 직원이시라며 친절히 설명을 해 주시더니 

나중에는 흔히 볼 수 없다는 북한작품이 전시된 전시실을 공개 하시기에 이르렀고 우리는 처음보는 북한미술작품의 세계에 빠지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사진은 찍을 수 없다고 써있어서 사진이 없다.

하나하나 섬세한 붓터치와 색감은 작가의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었고 유럽 유명한 작가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라 느껴졌으며 시간만 좀더

주어진다면 한 작품 한 작품마다 몇 시간씩 감상해도 지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아쉽게도 길게 감상하긴 어려웠지만 마음에 깊이 각인된 감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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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을 쓰면서도 생생하다. 

이번을 계기로 북한 미술작품에 좀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또하나의 개인적인 반전 스토리가 생겼는데 그건 바로 우리 가족에게 직원이라고 본인 소개하시던 분이 알고보니 그 미술관을 세우신 김재영관

장님이셨던것이다. 

우리가족에게 전시실을 열어 주시고 안내하시며 설명하신 분이 강진 미술관장님이시라니 마치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기분이랄까? 

덕분에 잊지못할 추억하나 챙겨서 아이들과 두고두고 재미난 추억의 소재가 될 것 같다.

김재영 관장께서 개인의 사비로 세우시고 강진군의 청소년들과 자라나는 아이들 뿐 아니라 지역 문화를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와 함꼐

강진군에 참 좋은 분들이 계셔 

계속해서 발전되길 바라며 여러 감동과 추억이 잘 빚어진 강진 미술관/박물관 방문에 관한 기록을 남겨본다.

소개할 또다른 곳은 미술관/박물관에서 읍내로 가는 길에 다산 정약용선생이 유배 와서 머물던 사의재와 멋지게 한옥으로 꾸며진 사의재저잣거리가 있

어 여행의 즐거움을 이어가게 해주었다.

주말에는 특별히 마당극을 구성하여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강진군민분들께서 재현배우로 활약하신다기에 사의재 거리를 다시 찾아왔다. 

찌는 듯한 뜨거운 여름이라 원래 오전과 오후에 하기로 한 공연은 8월한달동안 토,일 저녁7시30분에 한차례 공연을 하신다고 한다.

조금 이르게 도착한 우리는" 카페청" 이라는 곳에 머물며 더위를 식히다 드디어 공연시간에 맞춰 참석 하였다.

이번 여행의 주제는 부모님의 고향 방문과 더불어 자녀들에게 한국의 뿌리와 정서를 느끼게 해주려 나선 여행이여서인지 한옥과 역사를 재현한 마당극

에서 아이들의 반응도 

다른 어떤 곳보다 열렬하였다.

솔직히 시골의 마당극에 대해 큰 기대 없 어 구경하다 재미 없으면 중간에 나와야겠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뜻밖에 강진군민들께서 뜨거운 열기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셨고 구성과 내용, 시간까지도 적절하게 맞춰 주셔서 지루할 틈 없이 한바탕 재밌게 시대를 뛰어넘는 시간이였다.

약간의 여유를 갖고 여행계획을 짠다면 비용 부담도 없고 즐길거리 볼거리를 먹으럭리 가득 안겨주는 강진군을 여행지로 추천하고 싶고 위에 언급한 두

곳도 계획에 꼭 넣으셔서 풍성한 여행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한다.

While lo o king  fo r a place to  enjo y inside because o f the heavy rain, we fo und the Gang jin Art Museum.

In Octo ber 2018, wo rks co llected by Directo r Kim Jae-yo ung  were exhibited at the Gang jin Museum o f Art.

It is said to  co nsist o f a main building , an exhibitio n hall,  and a No rth Ko rean pavilio n with a to tal flo o r area o f ​​519.97

square meters o n a 5,188 square meter site under Bo eun Mo untain in Gang jin.

The main building  o f the Gang jin Museum o f Art has an unique Ko rean sensibility with a stylish and antique feel. There is a

statue o f King  Sejo ng  the Great in the g arden o f the museum, and a statue o f Dasan Jeo ng  Yak-yo ng  in the rig ht side o f

the main building  o f the museum. After lo o king  aro und slo wly, we met the directo r who  established the museum by

chance and o pened the exhibitio n ro o m where No rth Ko rean wo rks, which are said to  be rare, were exhibited.

On the weekends, we specially went to  Sauijae Street to  see the peo ple o f Gang jin-g un who  were active as reenactment

acto rs in the backg ro und o f the Jo seo n Dynasty. Orig inally,  the perfo rmance that was suppo sed to  be held in the

mo rning  and afterno o n is said to  be perfo rmed o nce at 7:30 pm o n Saturdays and Sundays o nly fo r the mo nth o f Aug ust.

In fact,  we watched the perfo rmance witho ut much expectatio n, ho wever, co ntrary to  expectatio ns, the acto rs did there

best to  do  a nice perfo rmance and we actually had no  time to  g et bo red.

If yo u plan to  travel to  Jeo llanam-do  and Gang jin-g un, we wo uld reco mmend yo u to  visit the abo ve two  places.

목록 실명인증글쓰기

C O P YR IG HT ⓒ G ANG JIN G UN. ALL R IG HT

R ES ER 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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